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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액티브 증권 투자회사(주식) 2011년 06월

투자 목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액티브증권투자회사(주식) -2.95% -5.77% 5.25% 24.64% 446.46%

종합주가지수 -1.95% -4.18% 2.42% 23.69% 271.55%

초과수익률 -1.00% -1.58% 2.82% 0.95% 174.91%

운용개시일 2001-03-06 ※펀드 기준가 및 수익률은 Class C1 기준임.

펀드 규모 161 억원

총보수

환매수수료 (2001.03.05~2011.06.30) 

[2011.06.30 기준]

펀드운용실적Fund Facts                                              

펀드매니저 리포트

수익률 추이

포트폴리오 현황

A1-30일미만,이익금의70%/30~90일 미만,이익금의30%

C1~C5: 90일미만,이익금의 70%

적극적인 종목선택과 자산배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앞서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1:1%선취+연1.74% ▣ C1:연2.34% ▣ C2:연2.215%

   ▣ C3:연2.09% ▣ C4:연1.965% ▣ C5:연1.84%

지난 6월 펀드 수익률은 -2.95%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1.95% 하락한 종합주가지수 대비 약 1.00%

저조한 성과를 시현하였습니다. 전월 종합주가지수가 1.95% 하락 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자동차, 정유, 화학 등 펀드내 보유 비중이 높은 업종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반면, 유통, 통

신, 유틸리티 등 펀드내 보유 비중이 낮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는 업종의 주가가 반등함에 따라 펀

드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KT, SKT, POSCO, 현대모비스 등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의 편입비

중이 낮았던 점,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등 편입비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

던 점이 수익률 부진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지난 6월 종목별 펀드 수익률 기여도는 STX조선해양,

GS건설, 효성, 삼성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한화케미칼 등이 높았던 반면, 하이닉스 인수 우려가

나타난 현대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OCI의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주식 시황
지난 6월은 첫째, 그리스 디폴트 위기감 고조, 둘째, 미국의 2차 양적완화의 효과 부재, 셋째, 중국

의 경기 부진과 인플레이션, 넷째, 2분기 기업실적 우려감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반영되며 큰 폭으

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금융, 음식료, 의약품, 유통, 통신 등 내수업종과 수주가 지속

된 건설, 조선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했으며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전기전자, 자동차 등 수

출업종과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에 따른 화학업종 규제 리스크가 부각된 유틸리티 업종 등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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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증권투자회사(주식) 종합주가지수

[2011.04.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50.29%)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LG화학              
한화케미칼          
호남석유            
하나금융지주        

 www.midasasset.co.kr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

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

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출업종과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에 따른 화학업종, 규제 리스크가 부각된 유틸리티 업종 등이 상대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6월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리스 정부가 긴축에 합의하고, 유럽 등 선

진시장에서 그리스 채권만기를 연장하는 등 호재가 발생하고, 미국과 중국의 부진한 거시경제지표

도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하락폭을 축소하며, 약 2%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자산배분 및 업종전략
펀드의 주식편입비는 통상 90% 이상을 유지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선물매도 헷지를 통해 10% 범

위내에서 실질 편입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주식 편입비율은 97%이상으로 유지하였습니

다. 증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나고 있

는 내수 업종보다는 자동차, 화학 등 기존 주도주의 강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조선,건설 등 하반기

수주와 업황 개선 모멘텀을 지닌 업종으로의 주도주 확산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펀드

역시 자동차, 화학, 조선, 건설 중심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계획이며, 경기 선행지수 개선의

수혜가 기대되는 IT, 금융 업종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편입비 역시 지수 반등

을 예상하고 있어, 97% 내외 수준에서 신규 종목 발굴과 상승 종목에 대한 차익실현 등을 통해 탄

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목선택
포트폴리오 주요 변경은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코오롱인더 등의 비중을 확대했으며, 업황부

진이 예상되는 한진해운, 두산인프라코어, GS,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을 축소시켰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은 두산엔진, 현대위아, 신한지주 등이며, 베이직하우스, 롯데쇼핑 등을 편입제외 했습니다. 전

반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화학, 조선 업종을 조정시 비중을 확대했으며, 일부 내수 업종에 대해

차익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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